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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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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마리 뀨리 여사를 위대한 과학자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녀는 노벨 상을 두번이나 받은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행복한 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리 뀨리 부인의 본명은 마리아 스클로도우스카  (Maria Sklodowska)이었고 폴란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10살 되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이 통통 붓도록 울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18세 되었을 때 부유한 가정의 가정교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연과학에 같은 흥미와 취미를 가진 19세된  카스미어 조라우스키 (Casimir Zorawski) 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들은 결혼을 하고자 했지만 그 청년의 가정에서는 마리아가 가난한 집의 딸이라고 하면서 신분에 맞지 않는 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만일 카스미어가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면 인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실망한 마음을 안고 근근히 모은 돈을 여비로 하여 빠리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솔본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졸업을 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마리 뀨리로 바꿨고 삐에르 라는 청년과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두 딸을 낳았지만 딸들을 잘 돌보는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뀨리 여사는 남편인 삐에르와 함께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실험실에서 연구에 진력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런 노력에 하늘이 보답이나 하듯이 책상설합에서 방사능을 발샐시키는 라디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딸들을 전적으로 돌보지는 않했지만 그 딸은 잘 자라서 남에게 뒤지지 않는 여성으러 성장을 했습니다.


그녀가 1903년에 노벨 물리학 상을 받게 되자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 부부는 너무도 방사선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삐에르는 중병을 앓게 되었고 온몸에 피부질환이 생겼습니다. 걷지도 잘 못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삐에르는 1906년에 비틀거리다가 마차가 오는 길에 넘어져서 마차의 바퀴가 그의 머리위를 지나가게 되어 즉사를 했습니다. 비록 연구에 몰두한 뀨리 부인은 취미가 같은 남편과 행복을 누렸지만 38세에 과부가 된 그녀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려는 듯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에도 그녀는 연구실에 들어가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여보, 나는 너무도 조용한 이 실험실에서 당신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못살겉 같아요.”라고 기록했습니다.


세계제 1차 전쟁이 일어나자 그녀는 이동식 X레이 장비를 여러개 제조하여 적은 뀨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장비는 수 많은 임명을 전쟁터에서 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라디움 연구소를 설립하여 후진을 교육하는 데에 진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지나친 방사능 노출로 인하여 병자가 되었고 마침내 66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뀨리 부인은 놀라운 학문적인 성공을 했지만 비교적 불행한 생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영광과 비극을 함께 지니고 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뀨리 부인 같이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성공을 하고서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몹씨 불행한 일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성깔이 고약한 부인 때문에 가정이 편안 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말씀을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생각납니다. “하루의 근심은 아침술이요, 일년 근심은 맞지 않는 가죽신이며, 십년 근심은 발뺌하는 벼슬아치고, 평생 근심은 성깔 나쁜 아낙네이다”  명성과 행복은 반드시 동반자는 아닌듯 싶습니다.  끝 

